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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어사전에대한斷想、 

(금성흉환사 

내 샤무실 책상 위에는 지난 반세기 통안 출간된 국어 사천 가운데 주요한 것들이 두 

사전을 그 첫머리로 하여 & 판꽤에 냐용 -강 선생 

3고 작은 사전이 다수 갖춰 져 있다‘ 나씩 짜i휴 일과 

는 이들 사전을 평쳐띤서 시작씩어 그것을 덮으면서 끝이 탄다. 내게 썽여원 알이 국어 

사전 면찬이니만픔 선행 사전들은 아주 중요한 지침서가 아닐 수 없다. 나는 그 사전틀 

을 통해 많은 것올 배우고 있다. 사전의 행간에서 우라말을 갈고 다듬기 위한 선각들의 

고뇌를 읽기도 하고 우리말 사랑에 대한 웅숭깊은 ￠睡를 접하기도 한다. 우리말을 지 

키는 일만으로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질곡의 시대에 션각들이 옹몸으로 싸워 일구 

어 낸 사전이 아니던가? 그런 뜻에서 국어 사전은 한낱 단어의 집합체가 아니라， 민족 

의 얼과 혼이 깃들인 민족어의 성스런 곳간이라 할 수 있다. 

그러나 나든 뱃챔함채 것F문해 챙다. 오늘날 간행되고 있는 컸항 

귀한 뜻을 쩡마쯤 훌용히 쳐0송， 앉전시키고 있는가? 이에 

게도 그리 당정적이지 봇하 써엔 점에서 그러한가? 냐는 

서나마 이에 째싼 나익 쩔 생:장융 토로하고자 한다. 그컷혼 촌 사전에 대싼 l:ll판인 

동시에 내가 창여한 사전에 싼 8에아픈 반성이기도 하다. 

맨 먼저 얘지하있 싶셨 젓본 만에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. 씩이 추석야 정장용 짜르지 

못하거냐 단어씩 학자적 씩마 71-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삼 정우7t 않다‘ .J:]냐치게 

透字的이거나 유샤어끼리 순환적 동어 반복에 빠지기 일쑤다. 가령양복’을 저양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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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복’이라고 한 정의는 수정되어야 옳다. 이는 ‘洋은 ‘서양. ‘服.은 꾀복’하는 식의 

자구에 얽매인 풀이로서， ’양복’ 이 가지는 개념의 법위를 정확히 한정하지 못했기 때문 

이다. 그 풀이는 마땅히 서양식 옷 가운데서도 남성용 정장이라는 핵심에 도달해야 한 

다. 또예쁘다.를 .아름답고 귀엽다’. ‘아름답다’를 ‘예쁘고 곱다’곱다’를 ‘산뭇하 

고 아름답다’라고 하는 순환 정의 방석도 극복되어야 할 고질척 병폐 중의 하나다. 이 

들 단어들은 분명 의미 영역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. 결코 

다른 쌓표 때치혈 수 없는 찢자적얀 부분을 가지고 없따ι 사썼꼈 씻윷 족집게처럽 꼬 

집어 

아훌려， 유사어철 환씬 용역어 취급올 하여 풀이훌 

도 고쳐 져야 한다‘ 양반 어 훼에 있어서 완전 동의어란 

엄. 의 썽우， 꺼왜 설 사정줄은 ‘수영’ 에서 뜻풀이윷 하지 않고 *책업i 에 λ1 그 내용을 

보도록 책X 있다， 앓하자혐수영’을 폐엄’의 완컨 황쐐어싫 춰급한 셉 01다. 그러나 

‘수영 선수’를 ‘혜엄 션수.라 하지 않을 뿐더러 ‘수영올 즐기다·를 ‘헤엄을 즐기다·로 

표현하지 않으며. 펴항 속에서 헤엄치는 열대어·를 ‘수영하는 열대어·로 바꾸어 말하 

기 어렵다. 따라서， ‘수영’과 ‘헤엄’은 각기의 의미 특생을 찰려 따로따로 풀이를 주어 

야한따， 

死語 표시가 없다. 기씻빼유어에 했정짜여 古語 표 

시가 았쩔 뽕일부 한끼냐}가 이 대상에 포함되는 썽우가 있는 짜지얀 이것은 현 

대어와 한날 표기의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한다). 그리하여 옮世*용똘의 웃일 ‘경제.가 이 

코노미 (economy)의 뭇인 ‘경제’와 나란히 동시대의 단어가 되어 버린다. 마한가지로， 죄 

인을 풀어 주는 것을 뜻하는 故送’이 브로드캐스팅(br。뼈않sti때)을 뭇하는 방송.과 

버젓이 현대어의 자격을 누린다. 이는 결코 올바른 정보가 아니다. 사전올 한 시대 전 

의 어휘에 대해 그것이 샤어이거나 사어의 길을 걷고 있음을 밝혀야 하며. 그게 아니라 

면 철저히 共時的 태도를 견지하여 아예 그런 어휘를 배제해 버려야 한다. 

내가 지척하녔 했본 사첫때 또 하나의 문제는 표제어에 관련환 켓이다‘ 자세히 들여 

다보띤 제에 성쟁에 있얘서 그 기준이 모호하고 쭈웠칙함잖 않 수 있다， 어떤 말이 

사전의 처l어잉 휘해서는 일반적으로 단일어씨거나 파생어야거냐 합성어이어야 

하는데， 까장 큰 푼제놨 합성어를 遭語(c이 l∞ation)짜 :쨌핸 입이다; 션어는 말 그 

대로 캉 째 이상외 어 싼습적으로 이어져 나타나뉴 얀어 단씩 합성에와 구별이 

쉽지 않윤 썽 않다‘ 우려 사전의 경우 이 구벌써 불챙저여 왔파 같은 예에서 

논리적 용잠형상 호랴 싫다. 곧. 뺏속/머리 속. 어갱씹/오셜 앞’ 짜 같은 체언+체 

언의 형태. ‘베어먹다/씹어 벅다， 건너오다/거슬러 오다’와 같은 용언+용언의 형태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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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화나다/찌충 나다， 재미있다/흥미 있다’ 와 같은 체언+용언의 형태에 있어셔. / 앞의 

것은 표제어로 취하고 / 뒤의 것은 표제어에서 배제함으로써 합리성율 앓고 었다. 

한면， 띄어쓰기 규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하이픈 처리 끊체어의 하이픈은 직접 구 

성 성분의 분석과 같은 또 다른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)에 었어서. 

사전은 각기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극도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. 가명 , 바늘

방석/바늘 방석， 김치찌개/컴치 찌개， 밀짚-모자/밀짚 모자， 국민-학교/국민 학교’ 동 

의 예에서， 어짜 λ썩용 앙씩 씻윷 택하는가 하면， 다른 사전온 쥐짜 첫음 취하고 또 

는시급히 

씨1'-1하기도 한다. 사전들의 

띄어쓰기를 해야할지 

나는 지금짜지 국어 사전이 싼 있는 문제점을 거칠게나따 

4λ 

이 

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면 관계상 차후의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). 그런데 이런 

문제들은 샤전 연찬자들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. 말할 필요도 없이 학자들의 학 

문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. 그 동안 국어학자들은 국어 사전에 그다지 관심올 갖 

지 않았고. 샤천 훤작X씻 썼양 생과를 퉁한시해 용 경황에 없치 않았따. 양자는 이 

제 서로 삼투해야만 환다. 했찬2까ξ 새롭고 유익한 이론을 성썽해야 하고 한자툴은 그 

통안 학문이 마치지 찢했떤 사천씩 사각 지대에 눈을 돌려야 했이행스휩께도 근자 

에 틀어 학계에 사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. 사전 원찬.~~을 역시 환융탈태하려 

는 자세와 의욕을 보이고 있다. 나는 이런 현상이 머지않은 장래에 국어 사전의 중홍올 

기약하는 상셔로운 조짐이라 생각한다. 


